
1980년 5월 18일, 서울주보 

2면에 특별한 담화문이 실렸습

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국 담화문’. 주교단은 당시 시

국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천주

교의 분명한 입장을 5항에 걸쳐

서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

약한 민주 헌정 확립과 평화적 

정권 이양을 조속히 시행할 것

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국 담화문 1항). 만약 이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민적 단합이 

깨지고 정국의 혼란과 국가 안

보의 기틀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 담화문의 깊은 우려는 그날 바로 비극적인 현실이 되

었습니다. 신군부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신학생들

이 거리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당시의 시국은 위기였습니

다. 서울 시내에는 남녀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이 휩쓸고 있

었습니다. 5월 내내 시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학생들

과 시민들은 주로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을 외쳤습니다. 시위 대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매

일 늘어나자 경찰들은 중앙청, 청와대, 시청 등 중요 장소

들을 지키면서도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을 계속했습

니다. 5월 14일, 대신학생들은 시국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

는데, 당시 맨 앞줄에서는 경찰의 무차별 진압으로 피를 흘

리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약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역 중심으로 모였지만, 대학생 대표들이 

군대에 의한 유혈사태를 걱정

하여 자진해서 학교로 돌아가

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유명

한 ‘서울역 회군’입니다.

당시의 시국상황을 한번 살

펴보면, 1980년 5월부터 신군

부의 정치 관여 의도가 노골적

으로 드러나면서 학생 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이 전국

으로 확대되고 전국의 주요 시

내와 대학, 중요기관들에 계엄

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러

나 광주에서는 18일 주일날에

도 시위를 계속했고 계엄군은 

초기부터 무자비한 강경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

었고 부상자도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곳곳에도 이런 아픈 역사의 흔적이 발견됩니

다. ‘시국 담화문’은 서울주보 역사에서도 많은 의미를 지닙

니다. 1978년에 시작되어 당시 만 2년이 된 서울주보는 단

순히 전례지, 교회 소식지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 정

의와 인간 존엄에 관한 교회의 메시지를 내는 매체로서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군부에 의한 언론의 탄압

이 심한 상황에서 교회의 분명한 의지 표명은 서울주보의 

여정에 한 단계 발전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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